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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오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

니다. 부족하지만 오리산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아낌없

이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에 취임 후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장기간 발생하던 AI 문제해결을 위해 협회는 AI상황실을 운영하며 노

력한 끝에 작년 12월 사실상 AI 종식선언을 할 수 있었고, 지난 2월 28일에

는 AI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 3월 26일 경기 이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재발하여 다시 고삐를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I는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재발하기 때문에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회원여러분

의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협회는 각 분과 역할 강화를 위해 분과별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

해왔고, 지회 및 지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 28일 한국오리협회 

지회·지부장 워크숍 개최를 준비했었습니다. AI 발생으로 잠정 취소되었

습니다만 빠른 시일에 모임을 재개하여 회원 간 소통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오리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F1오리 단속을 위해 협회는 지난달 농식

품부 및 지자체와 함께 ‘F1종오리 사육점검’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F1오리 점검활동을 할 것이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고기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작년에 처음 시행된 의무자조금 납부 

독려에 우선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자조금 납부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조금관리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체계

적인 홍보 계획을 마련하고, 소중한 자조금이 더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4월 9일에는 한국일보에서 주최하고 우리협회가 주관하는 거북이마

라톤 행사를 서울 남산에서 진행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오리고기 소비

촉진 행사이니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리산업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권익 신장을 위해 초심의 자

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온이 깃들

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은 회장

한국오리협회

취임 1년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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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째 생산비 이하를 형성하고 있는 생체오

리 시세가 5월부터 서서히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종오리 감축사업과 

F1오리의 효과가 드러날 시기고, 오리고기 성수

기까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세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일부 업체가 ‘무임

승차’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가 발표하는 생체오

리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kg당 7천원에서 

9월엔 6천500원, 10월엔 6천원, 연말에는 5천

50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

지지 않고 연초부터 현재(3월 3일)까지 5천원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오리 생산비가 3kg당 

6천원에서 6천500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

이처럼 오리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오

리 사육마릿수 증가로 공급은 늘었지만, 소비 부

진 등으로 수요가 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종

오리 사육마릿수는 전년(80만마리)보다 19.4% 

증가한 96만 마리였으며, 육용오리 사육마릿수

는 전년(674만 마리)보다 30.8% 증가한 881

만 마리로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늘었다. 반면 오

리소비량은 지난해 1인당 2.5kg(추정치)로 전

년(2.1kg)대비 증가했지만, 2013년에 3.1kg, 

2012년에 3.4kg를 기록했던 것을 미뤄보았을 

때 소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세는 5월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된다. 

오리협회는 지난 2월 실시한 종오리 감축사업

의 효과가 70일 이후인 5월 경 나타날 것이라 예

측했다. 이번 수급조절을 통해 산란종오리 중 

18%(약 6만7천마리), 71주령 이상 전체 종오리

(약 3만4천마리)를 폐기처리하면서 약 1천만 수 

이상의 육용오리 감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F1오리 불법 사육농가를 단속, 강력한 조치

를 취한다면 오리 공급량은 다소 조절될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 계절적인 요인(나들이철, 어버

이날)으로 오리 성수기가 겹쳐 있어 소비량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물량

을 비축하거나 종오리 입식을 늘려가는 행위를 

하는 일부업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한 계열사 관계자는 “일시적인 산지가격 상승으

로 현혹돼 업계가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행동하

지 않았으면 한다”며 “나 혼자서만 살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업계를 위해 다 같이 나가야 할 것”이

라고 지적했다. 

▶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6. 03. 04]

생산비 이하 오리시세 … 

5월쯤 회복 전망

2016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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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화를 선언하고 청

정국의 지위를 회복한 가운데 주변국의 지속적인 

AI발생으로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하고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 위생규약 조건에 

충족됨에 따라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를 선언

하고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지난 2월 28

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마지막 발생 이후 전국의 가금

류 사육농가 1,593개소 기타 전통시장 등 취약지

역 82개소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3개월

간 추가 발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야생철새에 대해 분변 등 2만8,000여 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없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다

는 요건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부는 2월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 부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정부에서 추진한 매몰처분 조치와 

예찰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

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야생철새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주변

국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

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5월까지 취약지역 집중

관리, 계열화사업자 및 가금농가 책임방역 체계 

구축 등 ‘AI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축산부는 전남 및 광주지역의 전통시장 

내 가금류 판매 시설 등 재발 우려대상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고 오리 폐사체 검사 의무화 도입 등 

AI 상시 예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계열화사

업자 방역관리 실태 점검(연2회) 등 책임방역 체

계를 운용한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업

계의 고병원성 AI 방역능력을 높이기 위해 AI 집

중발생지역 맞춤형 지도 교육, 차단방역 우수사

례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축산경제신문 안기범 기자 [2016. 03. 04]

지난해 소의 등급판정 물량이 전년대비 감소한 반

면 돼지·닭고기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2015년 축종별 등급

판정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 100만7,000두, 

돼지 1,588만4,000두, 닭고기 9,854만7,000수, 

계란 10억6,721만9,000개, 오리고기 1,138만 

수를 등급판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는 2014년 104만1,576두 대비 

3.3%(4,575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

년 저능력 암소 감축 사업의 영향을 받아 2년 연

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게 축평원 관계자의 설명

이다. 한우뿐만 아니라 국내산 소의 전반적인 감

소 분위기가 통계로 밝혀진 것이다.

품종별로는 한우가 88만3,593두로 전년 92만

944두 대비 4.1% 감소했으며, 육우는 5만6,923

두로 2014년 보다 14.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

다. 젖소의 경우만 6만6,485두로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중에서는 거세우가 44만5,783두(50.4%)

로 가장 많고, 암소 41만3,195두(46.8%), 수소

가 2만4,615두(2.8%)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 한우 전체 1+등급 이상 출현율은 36.5%로, 

2014년 대비 4.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

며, 거세 1+등급 이상의 출현율은 4.7%P 증가한 

54.3%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도체중

량은 387.8kg으로, 2014년 대비 9kg 증가했고 

등지방두께는 13mm, 등심단면적은 86.6㎡, 근

내지방도는 No.4.7인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판정 물량이 2014년 대비 22만2,330두

(1.4%) 증가한 돼지는 탕박 평균 도체중량이 

87.7kg, 등지방두께는 21.7mm로 분석됐으

며 육질등급 출현율은 1+등급 28.8%, 1등급 

35.1%, 2등급 31.8%로 1등급 출현율이 가장 높

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닭고기는 2014년 대비 13.2%, 계란 

15%, 오리고기는 무려 71.5%의 등급판정 물량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대해 

축평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확대를 등급판정 

물량 증가의 원인으로 추정했다.

축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2015년도 축산

물등급판정 통계연보’를 제작하고 이달 중으로 

정부, 통계청, 관련 기관 및 도서관 등에 배부한

다는 계획이다.

박종운 축평원 원장 직무 대리는 “앞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컨설팅 시스

템을 마련하고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16. 03. 08]

■ ‌�재료(1인분) : 오리가슴살 150g, 다리살 

150g, 양파 1개, 셀러리 50g, 당근 50g, 오렌

지 1개, 오렌지주스 150㎖, 레드와인 150㎖, 

브랜디 20㎖, 레드와인식초 50㎖, 토마토 페

이스트 50g, 밀가루 50g, 스파게티 5g, 로즈

마리 10g, 타임 10g, 버터 50g, 올리브오일 

100g, 가지 1/2개, 병아리콩 100g, 애호박 

1/2개, 마늘 2개, 토마토 1개, 감자 1개, 샤프

란 5g, 샬롯 1개, 레몬 1/2개, 머스터드 30g, 

피스타치오 30g, 폴렌타 30g, 월계수잎 1잎, 

레몬주스 50㎖, 달걀 1개, 우유 100㎖, 통후

추 10g, 파프리카 100g, 사과 1개, 소금 후추 

약간, 설탕 50g 

■ 만드는 방법  

1. 오리다리살은 껍질을 벗겨 뼈와 살을 분리한다. 

2. ‌�1의 오리다리살을 팬에 구워 곱게 다져 세이

지, 소금, 후추로 양념한다. 

3. 병아리콩은 물에 불려 삶는다. 

4. ‌�2의 내용물에 달걀노른자, 피스타치오, 빵가

AI 청정화 선언 …

안심할 때 아니다

2015년 소 등급판정 물량 줄고 

돼지·닭·오리 증가

[김병일의 서양요리] 
병아리콩을 채워 

구운 오리가슴살과 오렌지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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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화를 선언하고 청

정국의 지위를 회복한 가운데 주변국의 지속적인 

AI발생으로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하고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 위생규약 조건에 

충족됨에 따라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를 선언

하고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지난 2월 28

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마지막 발생 이후 전국의 가금

류 사육농가 1,593개소 기타 전통시장 등 취약지

역 82개소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3개월

간 추가 발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야생철새에 대해 분변 등 2만8,000여 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없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다

는 요건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부는 2월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 부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정부에서 추진한 매몰처분 조치와 

예찰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

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야생철새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주변

국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

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5월까지 취약지역 집중

관리, 계열화사업자 및 가금농가 책임방역 체계 

구축 등 ‘AI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축산부는 전남 및 광주지역의 전통시장 

내 가금류 판매 시설 등 재발 우려대상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고 오리 폐사체 검사 의무화 도입 등 

AI 상시 예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계열화사

업자 방역관리 실태 점검(연2회) 등 책임방역 체

계를 운용한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업

계의 고병원성 AI 방역능력을 높이기 위해 AI 집

중발생지역 맞춤형 지도 교육, 차단방역 우수사

례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축산경제신문 안기범 기자 [2016. 03. 04]

지난해 소의 등급판정 물량이 전년대비 감소한 반

면 돼지·닭고기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2015년 축종별 등급

판정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 100만7,000두, 

돼지 1,588만4,000두, 닭고기 9,854만7,000수, 

계란 10억6,721만9,000개, 오리고기 1,138만 

수를 등급판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는 2014년 104만1,576두 대비 

3.3%(4,575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

년 저능력 암소 감축 사업의 영향을 받아 2년 연

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게 축평원 관계자의 설명

이다. 한우뿐만 아니라 국내산 소의 전반적인 감

소 분위기가 통계로 밝혀진 것이다.

품종별로는 한우가 88만3,593두로 전년 92만

944두 대비 4.1% 감소했으며, 육우는 5만6,923

두로 2014년 보다 14.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

다. 젖소의 경우만 6만6,485두로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중에서는 거세우가 44만5,783두(50.4%)

로 가장 많고, 암소 41만3,195두(46.8%), 수소

가 2만4,615두(2.8%)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 한우 전체 1+등급 이상 출현율은 36.5%로, 

2014년 대비 4.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

며, 거세 1+등급 이상의 출현율은 4.7%P 증가한 

54.3%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도체중

량은 387.8kg으로, 2014년 대비 9kg 증가했고 

등지방두께는 13mm, 등심단면적은 86.6㎡, 근

내지방도는 No.4.7인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판정 물량이 2014년 대비 22만2,330두

(1.4%) 증가한 돼지는 탕박 평균 도체중량이 

87.7kg, 등지방두께는 21.7mm로 분석됐으

며 육질등급 출현율은 1+등급 28.8%, 1등급 

35.1%, 2등급 31.8%로 1등급 출현율이 가장 높

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닭고기는 2014년 대비 13.2%, 계란 

15%, 오리고기는 무려 71.5%의 등급판정 물량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대해 

축평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확대를 등급판정 

물량 증가의 원인으로 추정했다.

축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2015년도 축산

물등급판정 통계연보’를 제작하고 이달 중으로 

정부, 통계청, 관련 기관 및 도서관 등에 배부한

다는 계획이다.

박종운 축평원 원장 직무 대리는 “앞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컨설팅 시스

템을 마련하고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16. 03. 08]

■ ‌�재료(1인분) : 오리가슴살 150g, 다리살 

150g, 양파 1개, 셀러리 50g, 당근 50g, 오렌

지 1개, 오렌지주스 150㎖, 레드와인 150㎖, 

브랜디 20㎖, 레드와인식초 50㎖, 토마토 페

이스트 50g, 밀가루 50g, 스파게티 5g, 로즈

마리 10g, 타임 10g, 버터 50g, 올리브오일 

100g, 가지 1/2개, 병아리콩 100g, 애호박 

1/2개, 마늘 2개, 토마토 1개, 감자 1개, 샤프

란 5g, 샬롯 1개, 레몬 1/2개, 머스터드 30g, 

피스타치오 30g, 폴렌타 30g, 월계수잎 1잎, 

레몬주스 50㎖, 달걀 1개, 우유 100㎖, 통후

추 10g, 파프리카 100g, 사과 1개, 소금 후추 

약간, 설탕 50g 

■ 만드는 방법  

1. 오리다리살은 껍질을 벗겨 뼈와 살을 분리한다. 

2. ‌�1의 오리다리살을 팬에 구워 곱게 다져 세이

지, 소금, 후추로 양념한다. 

3. 병아리콩은 물에 불려 삶는다. 

4. ‌�2의 내용물에 달걀노른자, 피스타치오, 빵가

AI 청정화 선언 …

안심할 때 아니다

2015년 소 등급판정 물량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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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3의 삶은 병아리콩을 넣어 섞어준다. 

5. ‌�오리가슴살은 껍질을 벗겨 반으로 썰어 두들

겨 펴 소금, 후추로 양념한다.

6. ‌�5의 오리가슴살에 4의 내용물을 채워 둥글게 

말아 끈으로 묶어준다.

7. ‌�달궈진 팬에 5의 내용물을 갈색이 나게 구워

준다. 

8. ‌�애호박, 당근, 셀러리, 파프리카는 작은 주사

위 모양으로 썰어 데쳐놓는다.

9. ‌�자루냄비에 폴렌타, 우유를 끓여 8의 채소를 

넣어 소금, 후추로 양념하여 졸여준다.

10. ‌�접시에 9의 내용물을 깔아준 후 구운 오리가

슴살을 썰어 가지런히 놓고 오렌지소스를 뿌

려준다. 

■ ‌�오렌지소스 재료 : 오렌지 1개, 오렌지주스 

150㎖, 전분 20g, 레몬주스 20㎖, 머스터드 

10g, 설탕 약간 

1. 오렌지는 즙을 내어 준비한다. 

2. ‌�자루냄비에 오렌지주스를 끓여 설탕, 전분, 오

렌지 즙을 넣어 끓여준다.

3. ‌�2의 오렌지주스에 레몬주스, 머스터드를 넣어 

농도를 맞춘다.

▶ 국제뉴스 [2016. 03. 09] 동원과기대 호텔외식조리과 학과장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가 젊은 층을 타깃으

로 오리고기 신메뉴 개발에 나섰다. 

오리협회는 그동안 오리고기가 건강 보양식으로 

잘 알려졌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기 어려

운 음식이라는 점을 착안해 오리고기를 활용한 

‘다이어트 비빔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다이어트 비빔밥’ 개발은 성신여대 식품영

양학과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창업동아리팀에 오

리협회가 오리고기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 

성신여대 창업동아리 김진경 대표는 “웰빙컨셉

으로 비빔밥에 훈제오리고기와 별도 개발한 양념

장을 사용해 감칠맛이 나도록했다”며 “소비자에

게 요리를 선보일 기회가 있어 판매해보니, 여성

고객이 많이 찾고 또 전체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리협회는 오리고기를 활용한 ‘다이

어트 비빔밥’이 소비자가에 호응을 이끌어내자, 

다른 청년창업동아리팀에도 오리고기 지원을 통

해 신메뉴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은 회장은 “앞으로 오리고기 신메뉴 개발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오리고기 소비확

대는 물론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일

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이어트 비빔밥 레시피

▶ 오리장 (4인분) 

- ‌�재료 : 간장8T, 설탕2T, 겨자분10g, 물 6T 

- ‌�만드는 법 : 1. 겨자분에 뜨거운 물 2T를 넣고 

시니그린이 잘 형성되도록 발효시킨다. 2. 1

에 설탕을 넣고 섞은 후 간장과 물 4T를 조금

씩 넣고 섞어 오리장을 만든다. 

▶ 오리비빔밥 

- ‌�재료 : 현미밥 200g, 오리장소스 2.5T, 훈제

오리 80g, 부추 10g, 당근 20g, 깻잎 3g, 어

린잎 3g, 참기름, 검은깨 

- ‌�만드는 법 : 1. 현미밥에 겨자간장소스 2.5T

를 두른다. 2. 볶아놓은 훈제오리고기를 올

리고, 5cm길이로 썬 부추, 5cm길이로 채 썰

어 볶은 당근, 채 썬 깻잎, 어린잎을 올린다. 

3. 2에 참기름, 검은깨를 올린다. 

▶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6. 03. 09]

육용오리를 종오리 대용으로 사용하는 F1종오리 

농장에 대해 전국 일제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한국오리협회는 3월 

14일부터 ‘F1종오리 사육점검’을 합동 실시하고 

있다. 

F1종오리란, 오리고기 생산을 위한 실용계의 오

리알을 종란으로 전용·사육한 오리다. 이는 질

병에 취약해 AI 발생 등의 원인이 되고, 종오리 

업에 등록하지 않고 유통되는 등 오리수급의 불

안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오리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산지시

세하락 등 오리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오리 농장에

서 F1오리를 유통시킴으로써 수급불안을 가중시

키고 있어 농식품부와 지자체, 오리협회가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종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중점

적으로 실시되며, 사육요건이 취약한 오리 사육

농가 84개소도 포함됐다. 

점검사항으로는 종오리업을 허가받은 농장에서 

F1오리 사육여부와 종오리 검정확인서, 이동승

인서, 계통보증서 보유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축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F1오리 사육점검은 앞으로도 정기·비정

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오리협회 측은 지난 2월 12일 개최된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의결된 오리수급안정을 위

한 종오리감축(도태)사업을 추진했으며, 대부분

의 업체가 참여하여 현재 계획 대비 약 12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6. 03. 11]

“오리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

록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습

니다.” 

최근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으로 취임한 이우진 위원장

오리협, 

오리고기 신메뉴 개발 나서

전국 F1종오리 농장 일제점검 실시

[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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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3의 삶은 병아리콩을 넣어 섞어준다. 

5. ‌�오리가슴살은 껍질을 벗겨 반으로 썰어 두들

겨 펴 소금, 후추로 양념한다.

6. ‌�5의 오리가슴살에 4의 내용물을 채워 둥글게 

말아 끈으로 묶어준다.

7. ‌�달궈진 팬에 5의 내용물을 갈색이 나게 구워

준다. 

8. ‌�애호박, 당근, 셀러리, 파프리카는 작은 주사

위 모양으로 썰어 데쳐놓는다.

9. ‌�자루냄비에 폴렌타, 우유를 끓여 8의 채소를 

넣어 소금, 후추로 양념하여 졸여준다.

10. ‌�접시에 9의 내용물을 깔아준 후 구운 오리가

슴살을 썰어 가지런히 놓고 오렌지소스를 뿌

려준다. 

■ ‌�오렌지소스 재료 : 오렌지 1개, 오렌지주스 

150㎖, 전분 20g, 레몬주스 20㎖, 머스터드 

10g, 설탕 약간 

1. 오렌지는 즙을 내어 준비한다. 

2. ‌�자루냄비에 오렌지주스를 끓여 설탕, 전분, 오

렌지 즙을 넣어 끓여준다.

3. ‌�2의 오렌지주스에 레몬주스, 머스터드를 넣어 

농도를 맞춘다.

▶ 국제뉴스 [2016. 03. 09] 동원과기대 호텔외식조리과 학과장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가 젊은 층을 타깃으

로 오리고기 신메뉴 개발에 나섰다. 

오리협회는 그동안 오리고기가 건강 보양식으로 

잘 알려졌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기 어려

운 음식이라는 점을 착안해 오리고기를 활용한 

‘다이어트 비빔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다이어트 비빔밥’ 개발은 성신여대 식품영

양학과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창업동아리팀에 오

리협회가 오리고기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 

성신여대 창업동아리 김진경 대표는 “웰빙컨셉

으로 비빔밥에 훈제오리고기와 별도 개발한 양념

장을 사용해 감칠맛이 나도록했다”며 “소비자에

게 요리를 선보일 기회가 있어 판매해보니, 여성

고객이 많이 찾고 또 전체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리협회는 오리고기를 활용한 ‘다이

어트 비빔밥’이 소비자가에 호응을 이끌어내자, 

다른 청년창업동아리팀에도 오리고기 지원을 통

해 신메뉴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은 회장은 “앞으로 오리고기 신메뉴 개발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오리고기 소비확

대는 물론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일

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이어트 비빔밥 레시피

▶ 오리장 (4인분) 

- ‌�재료 : 간장8T, 설탕2T, 겨자분10g, 물 6T 

- ‌�만드는 법 : 1. 겨자분에 뜨거운 물 2T를 넣고 

시니그린이 잘 형성되도록 발효시킨다. 2. 1

에 설탕을 넣고 섞은 후 간장과 물 4T를 조금

씩 넣고 섞어 오리장을 만든다. 

▶ 오리비빔밥 

- ‌�재료 : 현미밥 200g, 오리장소스 2.5T, 훈제

오리 80g, 부추 10g, 당근 20g, 깻잎 3g, 어

린잎 3g, 참기름, 검은깨 

- ‌�만드는 법 : 1. 현미밥에 겨자간장소스 2.5T

를 두른다. 2. 볶아놓은 훈제오리고기를 올

리고, 5cm길이로 썬 부추, 5cm길이로 채 썰

어 볶은 당근, 채 썬 깻잎, 어린잎을 올린다. 

3. 2에 참기름, 검은깨를 올린다. 

▶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6. 03. 09]

육용오리를 종오리 대용으로 사용하는 F1종오리 

농장에 대해 전국 일제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한국오리협회는 3월 

14일부터 ‘F1종오리 사육점검’을 합동 실시하고 

있다. 

F1종오리란, 오리고기 생산을 위한 실용계의 오

리알을 종란으로 전용·사육한 오리다. 이는 질

병에 취약해 AI 발생 등의 원인이 되고, 종오리 

업에 등록하지 않고 유통되는 등 오리수급의 불

안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오리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산지시

세하락 등 오리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오리 농장에

서 F1오리를 유통시킴으로써 수급불안을 가중시

키고 있어 농식품부와 지자체, 오리협회가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종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중점

적으로 실시되며, 사육요건이 취약한 오리 사육

농가 84개소도 포함됐다. 

점검사항으로는 종오리업을 허가받은 농장에서 

F1오리 사육여부와 종오리 검정확인서, 이동승

인서, 계통보증서 보유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축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F1오리 사육점검은 앞으로도 정기·비정

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오리협회 측은 지난 2월 12일 개최된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의결된 오리수급안정을 위

한 종오리감축(도태)사업을 추진했으며, 대부분

의 업체가 참여하여 현재 계획 대비 약 12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6. 03. 11]

“오리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

록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습

니다.” 

최근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으로 취임한 이우진 위원장

오리협, 

오리고기 신메뉴 개발 나서

전국 F1종오리 농장 일제점검 실시

[ 인터뷰 ]
신임 이우진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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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어

연어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 아이

들과 성인들의 뇌 활성화를 도와준다. 특히 오메

가3 성분과 비타민D 성분도 굉장히 많다.

6. 옥수수

옥수수 씨눈에는 식물성 지방이 풍부해 혈관 벽

을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

다. 한 끼에 한두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

당하다.

7.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단일불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돼 있

어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8. 검은콩

검은콩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비

만 예방에 효과적이다. 검은콩에 포함된 단백질

과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해주고, 펩

타이드 성분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

9. 고추

고추의 매운맛은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으로부터 

비롯됐다. 바로 이 캡사이신이 체지방을 분해해

주고, 신체의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열량 소모

를 늘리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10.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카테킨은 

체내 지방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몸  속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준다. 또 체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연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갈색지방 

조직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 중부일보 홍지예 기자 [2016. 03. 18]

오리 수급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불포

화 지방산이 풍부해 웰빙 단백질로 손꼽히며 인

기를 얻기 시작한 오리고기는 AI 발생으로 소비

가 뚝 떨어지며 최근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

다. 오리업계는 수급 조절을 위해 지난 1월 종오

리를 감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모자라다는 것이 문제다. 여전히 

오리고기는 넘치고 소비는 부진하다. AI 청정국 

지위 회복으로 홍콩으로의 수출도 재개됐지만 이

렇다 할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리업계는 또 한 번의 대대적인 감축과 함께 대

책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리업계가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대책은 F1 사육 근절이다. 

육용오리를 종오리로 사육, 불법적인 생산으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F1오리는 오리업계의 고

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각에서는 원종오

리를 분양받았는데 이 중 일부가 F1으로 드러나

는 등 사기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비단 최근

의 문제만이 아닌 이 F1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

만 제대로 된 처벌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

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계열화가 

진행된 오리산업에서 방역, 생산, 통계의 구멍처

은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리산업마저 얼어붙었다”며 “국민들의 소비정

서를 일으킬만한 획기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피

력했다. 

이에 올해 자조금에서는 각 계열업체 마케팅 담

당자와 T/F팀을 구성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오

리고기 소비를 자극할만한 캐치프레이즈를 구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광고 및 소식지, 계열

사 차량 등에 캐치프레이즈를 달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오리고기라면 건강한 음식

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리자조금에서 원산지 표시기준 강화도 빠질 수 

없는 올해 목표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6년 뒤 관세장벽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국내산이 살아남을 대책을 세워야한

다”며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포장재 앞에 원산지

를 표기하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눈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무자조금 제 2기를 맞은 오리자조금관리

위원회의 성패가 자조금 거출률에 달려있다고 피

력했다. 

이 위원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자조금 거출로 

오리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서 “그동안 무

임승차했던 타 오리업체들도 자조금 납부에 협조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리자조금에 대한 열정과 소신을 반영하려는 이

우진 관리위원장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6. 03. 16]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편견을 버려라. 나

쁜 지방을 청소해주는 착한 지방은 불포화 지방

이라고 한다. 즉, 과다하게 쌓여있는 포화 지방들

을 마치 비누칠 하듯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 다이

어트에 도움을 준다. 이에 착한 지방 식품 10가지

를 공개한다.

1. 올리브오일

비타민E,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노화를 방지하

고 지방의 연소작용을 도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기름요리를 할 때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2. 견과류 

잣, 호두, 아몬드는 불포화지방 함량이 70% 이상

으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 다이어트에 도움 주

며 특히 아몬드는 뱃살을 빼주는 음식으로 유명

하다.

3. 오리고기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

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육류 중 알칼리 식품

이라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4. 고등어

고등어의 EPA 성분은 동맥경화를 예방해주고, 

불포화지방산인 DHA가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

산의 산화를 막아주는 비타민E도 가득 들어있다.

몸속 지방을 없애주는 

착한 지방 식품 10가지 공개

<기자의 시각> 
‘오리, F1 근절에 힘 모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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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어

연어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 아이

들과 성인들의 뇌 활성화를 도와준다. 특히 오메

가3 성분과 비타민D 성분도 굉장히 많다.

6. 옥수수

옥수수 씨눈에는 식물성 지방이 풍부해 혈관 벽

을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

다. 한 끼에 한두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

당하다.

7.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단일불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돼 있

어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8. 검은콩

검은콩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비

만 예방에 효과적이다. 검은콩에 포함된 단백질

과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해주고, 펩

타이드 성분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

9. 고추

고추의 매운맛은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으로부터 

비롯됐다. 바로 이 캡사이신이 체지방을 분해해

주고, 신체의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열량 소모

를 늘리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10.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카테킨은 

체내 지방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몸  속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준다. 또 체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연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갈색지방 

조직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 중부일보 홍지예 기자 [2016. 03. 18]

오리 수급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불포

화 지방산이 풍부해 웰빙 단백질로 손꼽히며 인

기를 얻기 시작한 오리고기는 AI 발생으로 소비

가 뚝 떨어지며 최근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

다. 오리업계는 수급 조절을 위해 지난 1월 종오

리를 감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모자라다는 것이 문제다. 여전히 

오리고기는 넘치고 소비는 부진하다. AI 청정국 

지위 회복으로 홍콩으로의 수출도 재개됐지만 이

렇다 할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리업계는 또 한 번의 대대적인 감축과 함께 대

책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리업계가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대책은 F1 사육 근절이다. 

육용오리를 종오리로 사육, 불법적인 생산으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F1오리는 오리업계의 고

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각에서는 원종오

리를 분양받았는데 이 중 일부가 F1으로 드러나

는 등 사기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비단 최근

의 문제만이 아닌 이 F1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

만 제대로 된 처벌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

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계열화가 

진행된 오리산업에서 방역, 생산, 통계의 구멍처

은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리산업마저 얼어붙었다”며 “국민들의 소비정

서를 일으킬만한 획기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피

력했다. 

이에 올해 자조금에서는 각 계열업체 마케팅 담

당자와 T/F팀을 구성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오

리고기 소비를 자극할만한 캐치프레이즈를 구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광고 및 소식지, 계열

사 차량 등에 캐치프레이즈를 달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오리고기라면 건강한 음식

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리자조금에서 원산지 표시기준 강화도 빠질 수 

없는 올해 목표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6년 뒤 관세장벽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국내산이 살아남을 대책을 세워야한

다”며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포장재 앞에 원산지

를 표기하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눈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무자조금 제 2기를 맞은 오리자조금관리

위원회의 성패가 자조금 거출률에 달려있다고 피

력했다. 

이 위원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자조금 거출로 

오리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서 “그동안 무

임승차했던 타 오리업체들도 자조금 납부에 협조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리자조금에 대한 열정과 소신을 반영하려는 이

우진 관리위원장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6. 03. 16]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편견을 버려라. 나

쁜 지방을 청소해주는 착한 지방은 불포화 지방

이라고 한다. 즉, 과다하게 쌓여있는 포화 지방들

을 마치 비누칠 하듯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 다이

어트에 도움을 준다. 이에 착한 지방 식품 10가지

를 공개한다.

1. 올리브오일

비타민E,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노화를 방지하

고 지방의 연소작용을 도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기름요리를 할 때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2. 견과류 

잣, 호두, 아몬드는 불포화지방 함량이 70% 이상

으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 다이어트에 도움 주

며 특히 아몬드는 뱃살을 빼주는 음식으로 유명

하다.

3. 오리고기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

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육류 중 알칼리 식품

이라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4. 고등어

고등어의 EPA 성분은 동맥경화를 예방해주고, 

불포화지방산인 DHA가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

산의 산화를 막아주는 비타민E도 가득 들어있다.

몸속 지방을 없애주는 

착한 지방 식품 10가지 공개

<기자의 시각> 
‘오리, F1 근절에 힘 모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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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여겨지는 F1을 근절하는 것은 비단 오리업계

만의 숙원이 아니다.

건강한 오리, 웰빙 오리고기를 선택코자 하는 소

비자들을 위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

야 한다. 정부 당국은 물론 지자체, 생산자 스스

로가 산업과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하나의 마음

으로 합심해 이번 기회에 F1 문제를 제대로 끊어

내기를 바라본다.

▶ 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2016. 03. 28]

오리 수급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종오리 감축과 

F1 감시강화, 원산지 표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3월 24일 대전 라온컨벤션

에서 오리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리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도태를 감행했음에도 

경기침체 등의 상황으로 여전히 수급이 불안정

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종오리 감축 등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했다.

오리업계의 한 인사는 “자체적인 감축에도 불구

하고 유통 쪽에서 이미 2~3곳이 부도가 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오리 원가를 감안하여 

팔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제2의 종오리 

감축이 행해지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18% 정도의 추가적인 감축이 

더 필요하며 시기를 내달내로 결정해 최대한 빨

리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F1 사육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기관에서 감시를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소비자 측에서는 원산지 표기를 확실히 

해서 소비자들이 국내산 오리고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가정에서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을 개발하

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2016. 03. 28]

‘오리 수급안정’

종오리 추가감축 시급

해 . 외 . A . I . 동 . 향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위생정보동향

국가명 OIE 보고일 혈청형 건수 발생일 발생 지역 구분 축종 사육 감염 폐사 살처분

베트남 2016-02-16 H5N6 1 2016-02-11
Dien Phu, Dien Phu, Dien Chau, 

NGHE AN
사육 가금 3,030 1,000 415 2,615

나이지

리아
2016-02-17 H5N1 1 2016-02-10 Batagarawa, Batagarawa, KATSINA 사육 가금 5,000 60 60 4,940

나이지

리아
2016-02-17 H5N1 1 2016-02-15 Jos, Jos North, PLATEAU 사육 가금 6,200 100 100 6,100

프랑스 2016-02-18 H5N1 1 2016-02-12 CREYSSE, CREYSSE, LOT 사육 가금  7,650  7,650 0

홍콩 2016-02-19 H5N6 1 2016-02-14
Beach near Tin Hau Temple, Lung 

Kwu Tan, Tuen Mun, HONG KONG
야생 가금  4  4 0

대만 2016-02-22 H5N2 5
2016-01-29 

~ 02-14

Fangyuan Township, CHANGHUA 

COUNTY 등
사육 가금 41,125 18,259 18,259 22,866

대만 2016-02-22 H5N8 1 2016-01-30
Yanpu Township, PINGTUNG 

COUNTY
사육 가금 1,200 536 536 664

나이지

리아
2016-02-22 H5N1 12

2016-02-11 

~ 02-17
Kumbotso, Kumbotso, KANO 사육 가금 22,259 636 636 21,623

프랑스 2016-02-23 H5N1 2 2016-02-16
Saint-Paul la Roche, Saint-Paul la 

Roche, DORDOGNE 등
사육 가금 8,000 ** 0 0

베트남 2016-02-26 H5N1 1 2016-02-15
Tan Binh, Tan Binh, Cang Long, 

TRA VINH
사육 가금 1,100 799 796 304

중국 2016-02-29 H5N6 1 2016-02-20
Farm, Duyun City, Qiannan State, 

GUIZHOU
사육 가금 20,121 3,258 3,120 17,001

나이지

리아
2016-02-29 H5N1 7

2016-02-20 

~ 02-27
Tarauni, Tarauni, KANO 등 사육 가금 14,170 2,071 2,071 12,099

나이지

리아
2016-03-04 H5N1 15

2016-02-24 

~ 03-01
Rantya, Jos South, PLATEAU 등 사육 가금 162,683 3,831 3,831 158,852

멕시코 2016-03-03 H7N3 1 2015-08-14 Tehuacan, Tehuacan, PUEBLA 사육 산란계 145 20 15 130

멕시코 2016-03-03 H7N3 1 2015-10-22
San Ignacio Cerro Gordo, San 

Ignacio Cerro Gordo, JALISCO
사육 뒷마당가금 3,100 3,095 3,095 5

멕시코 2016-03-03 H7N3 1 2016-01-26
Lagos de Moreno, Lagos de 

Moreno, JALISCO
사육 산란계 413,086 15 0 0

멕시코 2016-03-03 H7N3 1 2016-02-15 Tochtepec, Tochtepec, PUEBLA 사육 산란계 119,016 1,000 1,000 118,016

대만 2016-03-07 H5N2 2 2016-02-24 Liuying District, TAINAN CITY 등 사육 가금 13,500 3,024 3,024 10,476

대만 2016-03-07 H5N8 1 2016-02-23
Mailiao Township, YUNLIN 

COUNTY
사육 가금 20,350 10,691 10,691 9,659

나이지

리아
2016-03-07 H5N1 5

2016-02-27 

~ 03-02
Otukpo, Otukpo, BENUE 등 사육 가금 3,582 310 310 3,272

프랑스 2016-03-10 H5N9 1 2016-03-04 ARSAGUES, ARSAGUES, LANDES 사육 가금 14,370 ** 0 0

중국 2016-03-11 H5N6 1 2016-03-06 Farm, Yingtan, JIANGXI 사육 가금 34,233 15,217 14,705 19,528

2016. 02. 16 ~ 2016. 03. 11 기준


